BR6063

위험한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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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여러 가지의 사물에 중독되곤 합니다. 알코홀, 마약, 도박, 음란 행위나 음란물, 담배, 등등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독 모두가 벗어나기 힘든 중독입니다.  아무도 중독되기 위하여 이런 물질이나 사물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한 기호나 재미로 시작했다가 빶어 나오지 못하는 중독의 노예가 되어 신세를 망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중독은 개인이 희생됩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위험한 중독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얻어내는 복지혜택에 걸리는 중독입니다. 영어로는 Entitlement 라고 하는데 이런 중독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빋게 되면 그런 현금 혜택에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중독은 가장 빶어 나오기 힘들고 사회와 나라를 병들게 하는 중독입니다.  그리스, 이탤리, 터키 등의 나라들은 복지 중독으로 나라가 파산을 할 지경에 달했습니다. 

복지혜택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한 정치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노력을 한 정치인은 모조리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고 맙니다.문제는 일하지 않고 빈둥 빈등하는 얼가니나 억만 장자도 똑 같은 한 표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빈민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하겠지요 그들에게는 실업수당, 그로서리를 무상으로 주는 푸드스탬프, 빈민 영아들에게 주는  WIC (산모, 영아, 아동 보조금), 연로자 보조금, 등등 수 많은 보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푸두스탬프만 해도 미국민 6명 중의 한 명은 정부로부터 푸두수탬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처음 주택을 사는 구매자에게 주는 모기지 보조금, 빈민 치료비, 의사 방문 시에 택시비, 무상으로 주는 처방 약, 노인 아파트 혜택도 합치면 왜 미국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산더미 처럼 불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8년 동안에 이전의 행정부가 진 부채를 다 합친 것 보다 많은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너무도 후하게 주는 복지는 수혜자로 하여금 자립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탐 사웰 박사 같은 흑인 경제학자들은 흑인에게 지나마치게 선심을 쓰지 말기를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카리비안 열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흑인들의 수입은 백인들과 비등합니다. 미국 태생의 흑인들은 마구 손 쉽게 퍼주는 정부의 목지 혜택에 중독 되어 자립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극히 약합니다. 우리 동포들 중에도 미국으로 이민 올 때 한국에서 가지고 온 재산을 자식들의 명의로 옮겨 놓고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고 온갖 복지를 신청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빈민 노인으로 살면 한달 윌세가 $200 정도이고 노인을 시중드는 복지 도우미가 있다합니다. 그 계통을 잘 아시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빈민 노인으로 사시는 노인이 해외로 여행이나 다녀올 목적으로 명의 이전해준 자녀에게 전에 준 돈을 좀 돌려달라고 하면  선듯 부모에게 돌려주는 자녀가 극소수라고 했습니다. 거저 받는 혜택에 중독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식에세 명의 변경을 하고 복지금을 받는 부정직한 한인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복지중독을 조심 해야 할 것입니다.   끝.
